
기도의 동역자 여러분, 

 

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저희는 모든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, 현재 

주된 초점은 가자 지구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인 아쉬켈론에 맞추어져 있습니다. 이곳은 

전쟁 초기부터 로켓의 지속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인구 약 17만 명의 대도시입니다. 저희 스태프 

에두아르드는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. 저희 아비브 아웃리치 센터의 관리자이자 자신의 도시에 새로 온 

이민자들 가운데 아비브 미니스트리 프로젝트의 리더입니다. 요즘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쉬켈론 

사람들을 돕느라 바쁩니다.  

 

전투가 시작된 이후로 1,000발이 넘는 로켓이 아쉬켈론을 향해 발사되었으며, 그 중 약 15%는 요격되지 

않고 이 땅에 떨어졌습니다. 도시의 상황은 매우 긴장되어 시민의 4분의 1이 떠났고, 떠나지 못한 사람들은 

(폭탄 대피소가 있다면) 집 또는 공공 방공호에 로켓을 피해 숨어 있습니다. 어떤 사람들은 (공포, 신체적 

상태,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) 전혀 밖에 나갈 수 없고,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고 문을 연 

상점들은 매우 빨리 식료품과 다른 생필품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밖에 나가는 사람들조차도 항상 기본적인 

필요를 채울 수 없습니다. 아쉬켈론 사람들 중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건 노인과 장애인, 어린 자녀를 둔 

미혼모와 새로운 이민자들입니다. 지자체가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지만, 너무나 압도적인 상황입니다. 

 

에두아르드와 그의 조력자들은 매일 따뜻한 음식을 요리하여 방공호에 나눠줄 뿐만 아니라, 집에 숨어 사는 

사람들을 방문하여 음식 꾸러미, 물 등을 가져다 줍니다. 게다가, 에두아르드는 일부 사람들의 경우 폭탄 

대피소가 없는 아파트에서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. 이러한 음식 배포와 방문 동안에 

에두아르드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격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데, 이것은 요즘 음식 못지 않게 

중요합니다. 에두아르드의 접촉자들 중 많은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온 난민들로, 한 차례의 전쟁에서 

도망쳐 다른 전쟁에 직면해 있고, 이로 또 다른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. 

 

에두아르드가 아쉬켈론 사람들의 필수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어떤 재정적인 후원이라도 

함께 해주신다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. 이 일에 드는 비용은 하루에 약 1,000달러 정도인데, 저희에게 큰 

금액입니다. 게다가 더 많은 재정으로 저희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생용품과 다른 기본 

생필품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. 에두아르드와 그의 팀은 매우 에너지 넘쳐, 이 활동을 

확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

 

아래 여러 장의 사진을 첨부합니다. 

 

여러분을 축복합니다. 

도브 & 올가 비카스, 그리고 아비브 미니스트리 팀 

 

추신.만약 하나님께서 아쉬켈론의 저희 사역을 위해 후원을 하도록 마음을 주신다면, 저희가 금액을 알고 

바로 보내주신 후원금을 쓸 수 있도록 짧은 메모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



                

        


